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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 실천부터 
350pp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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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계단 이용하기 

환경을 위한 한걸음  
계단 이용하기~ 
 
양산 YMCA는 4층에  
위치하는데요! 훈련기간 
동안 저희 팀은 최대한! 
계단을 이용하였습니다~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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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텀블러 사용하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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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에어컨 적정온도 지키기 

너무 더운 날에만 
에어컨을 키고~ 
 
최대한 에어컨 자체
를 키지 않는  
식으로 실천하기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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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장바구니 사용 

장볼 때는 장바구니 
필수! 
 
만약 놓고 왔을 때
는 다시 가지러 갈 
정도로 철저히 지킨 
약속입니다 ~ 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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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전기 아끼기 

1. 불 한 개만 키기 
2. 안 쓰는 전기 콘센트 뽑아 놓기 

 
전기를 아끼기 위해 안 쓰는 공간은 
꼭 불을 꺼놓았어요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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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! 

가까운 거리는 걸어서, 조금 먼 
거리는 대중교통으로!  
 
산책도 되고, 운동도 되는 1석 2
조 효과가 있었어요! (다만 살은 
안 빠짐.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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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
350pp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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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플라스틱 ZERO 캠페인 
-카페 모니터링 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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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어린이들과 약속하는 350PPM 



위대한 사람들  

분리수거 잘하기, 쓰레기 안 만들기 1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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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반 남기지 않기 1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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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한 사람들 

양산 커피숍 

우리의 정신적 지주 
박간사님 

어린이 시민 20 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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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 PPM 소감  

희진 : 350PPM을 하기 전에는 마트에 갈 때 비닐봉지를 
받아오는게 당연했고,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
고, 일회용품을 쓰는게 당연했다. 그러나 350PPM을 하
면서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게 당연해졌고, 
계단을 이용하는게 당연해졌고,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게 
당연해졌다. 350PPM은 나에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
당연하게 만들어 주었다.  

지호 : 처음에는 전기콘센트를 뽑기, 종이컵 대신 텀블러 컵 
사용하기, 분리수거,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등 더운 날씨
에 하기도 귀찮고 왜 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. 
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리수거
를 하고, 컵을 사용하고, 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, 가까운 
거리는 걸어가자는 말이 나왔다. 처음에는 이러한 생활습관
이 불편했지만 몸과 마음이 적응을 하니 환경문제에 관해서 
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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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 PPM 소감  13 

재완 : 350PPM을 실천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고 분리수거를 철
저하게 하는 등 사소하지만 작은 다양한 것들을 시행하였습니다. 
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렸을 때에는 되게 쉬운 것들이라
고 생각하였으나, 몸소 실천을 해보니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. 종
이컵을 사용하면 편할 텐데... 엘리베이터타면 좋을 텐데... 그러나 
조금씩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것들이 당연시되었고 체득하게 되
었습니다. 환경을 위한 저의 실천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잘 
모르겠지만, 조그만 실천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큰 도움으로 나비
효과가 작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

현지 : 캠페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나이는 
다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 환경을 위한 마음만은 같기에 이렇
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신 것 같습니다. 환경을 위해 그렇게 마
음 아파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 
그래서 저에겐 350ppm은 저희들의 서투른 작은 실천의 가치를 
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. 작은 실천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
수록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나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힘이 있었
던 것 같습니다. 350ppm이라는 숫자는 저에겐 '참여' 라는 가치
입니다.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팀원들의 가치는 무엇일지 궁
금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인다면 세상을 바꾸
는 하나의 힘으로서 350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 바뀔 것임을 확인
하게 되었습니다. 



위대한 사람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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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윤 : 어릴 때 분리수거를 해 온 저로서는 이미 습관이 되어 힘
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분리한 플라스틱과 비닐의 재
활용이 많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특히 플라스틱 병 
같은 경우는 무색인 PET병이어야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
실이라던가 유럽에서는 이미 PET병 색이 없다는 사실. 이러한 
사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활
용이 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. 8월부터 시행된 매장 안 
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. 하지만 계속되는 손님의 요구에 어쩔 
수 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. 예전에는 '나 한 명이라도 누구 
한 명이라도 노력하면 ~ ' 이었다면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
고 나날이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라면 이제는 '모두가 함
께 노력하는 ~ ' 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? 인간인 우리가 환경 
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 보
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


